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 총회장 목회서신

9월 셋째 주일(16일)은 제85회 총회(2000년)에서 제정한 총회 외국인근로자선교주일입

니다.

한국사회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국민의 2%가 넘어 이미 10년 전부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고, 계

속적으로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6월 말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 수는 2,291,653명으로, 국민의 4%가 넘는 이들이 함께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 583,316명, 결혼이주자 157,170명, 유학생 145,298명, 

새터민 31,827명, 난민 42,009명, 다문화가정 31만 가구(가구원 90여만명) 등으로 다양한 

이유로 한국으로 이주해 이주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다가올 시대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과 교육 아래 있었던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주

민들을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근로자들은 한

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의 열악한 육체노동현장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으며, 생계를 책임지

기 위해 가족과 이별하여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차별과 편

견 속에 고통 받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모의 다름으로 편견과 

소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권속, 자녀(엡 2:19)로 피부색, 

인종,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갈 3:28)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하

나님 나라의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땅을 찾아온 이들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환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

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자민족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에서는 이주민을 섬기는 교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

고,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정 선교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 현장

임을 인식하고 기도와 함께 실천적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림형석 목사


